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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7. 6.(월)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 배달플랫폼 업체에‘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권고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하였습니다.

   ※ 서울청· 부산청의 이민특수조사대 및 전국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조사과가 참여

  이는 작년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 444명(61%),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이었으며,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유학생(D-2) 

410명(56%),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고,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총 96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들의 법 위반 정도,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하여 68명을 강제퇴거 하는 등 출국조치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 총 16억 2,870만원을 부과(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하였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였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중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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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배달 라이더 취업을 근절

하기 위해서는 배달 라이더용 앱을 제공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배달 영업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6. 5. 11.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및 

배달 영업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플랫폼 업체에 권고하였습니다.

【배달 라이더 활동 구조 및 문제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세부 현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강성록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택균 (02-2110-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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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적발 세부 현황

 외국인 적발 현황(국적별 · 체류자격별)  ※ ‘25년 라이더 단속 실적 : 67명

구 분 국 적 체류자격

합 계 베트남 중국 우즈벡 12개국 유학
(D-2)

재외동포
(F-4)

구직
(D-10)

그 외
(13개)

734 444 164 86 40 410 149 99 76
(100%) (61%) (22%) (12%) (5%) (56%) (20%) (14%) (10%)

 외국인 적발 지역별 세부 현황

지역
구분

서울 수원 대전 인천 청주 시흥 부산 대구 안산 광주 그 외
(24개)

적발 라이더 282 172 43 40 29 27 17 15 14 14 81
(39%) (23%) (6%) (5%) (4%) (4%) (2%) (2%) (2%) (2%) (11%)

 단속 적발 사례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서울 소재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20~25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조사과】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A는 배달 

라이더용 앱에 한국인 B 명의로 가입하여 1년 7개월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여 약 5천 2백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하였고, 분당경찰서에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조사과】 서울 소재 △△배달 영업점주 2명, 부천 소재 ▽▽

배달 영업점주 1명은 각각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10명에게 

대여해 주고, 배달 수수료 10%를 대가금으로 받은 혐의로 수사 중 

•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조사과】 부천 소재 ◇◇배달 영업점주는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16명에게 대여 후, 1인당 매주 7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수사 중 

• 【대전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조사과】 대전 소재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2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15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수사 중

• 【대전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세종 소재 ▷▷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10명에게 대여 후, 1인당 매주 3~4만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고용한 혐의로 수사 중


